
코스콤, 4년 연속‘경단녀’IT취업 지원… 사회적 선순환 도모한다

 

코스콤(사장 홍우선)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

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IT취업 프로그램을 4년 연속 지원하기로 했다.

코스콤은 재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들을 ‘디지털 큐레이터’로 양성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

로그램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.

디지털큐레이터는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 온라인 마케터로 비대면 시대에 맞는 신직종으

로 꼽힌다.

코스콤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디지털큐레이터를 양성하고, 홍보가 필요한 지역

사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폭 넓은 사회공헌을 실천할 계획이다.

교육과정은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, 스마트스토어 활용, 블로그 마켓과 라이브 커머스 실전 교육

등으로 구성돼 있다. 해당 교육을 통해 양성된 우수 인력은 협약업체로 부터 우선 채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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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형우 코스콤 전무이사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“당사의 기업후원으로 진행되는 취업교육을 통해 디

지털 큐레이터로 육성된 훈련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사회공헌의 선

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코스콤은 4년간 지속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IT취업프로그램 지원에 나서고 있다. 지

난 2019년 ‘코딩기반 IT융합강사 양성과정’을 진행한 이후 2020년 ‘로봇코딩제어강사 양성과정’,

2021년 ‘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양성과정’을 차례로 진행한 바 있다.


